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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(리모델링)
전숙희 & 장영철 부부 건축가는 기존의 평범한 주택에 새
로운 외벽을 만들고 내부를 개조하여 일본군 위안부 역사
를 증언하는 ‘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’을 설계했다. 그들은 
신축된 외벽의 일부에 칸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과 
이름을 하나씩 새겨놓고 꽃을 놓아 추모 벽으로 만들었다.

꿈마루 (낭만적 복원)
조성룡 건축가는 나상진 건축가의 서울컨트리클럽하우스 
건물을 그 골조미와 연륜을 드러낸 휴식 공간인 꿈마루
로 재탄생시켰다. 그는 당초 로비 공간이었던 부분에서 
외벽과 유리벽을 제거하고 천장만을 남겨 이곳을 반 외
부 공간으로 조성했다. 그리고 클럽하우스 원래 유리 외
벽이 있던 자리를 암시하기 위해 금속창틀을 설치했다. 

도천 라일락집 (신축)
정재헌 건축가는 도천 도상봉 화백이 기거하던 집터에 그
가 주로 그렸던 라일락 그림의 느낌을 닮은 우아하고 편안
한 주택을 설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주택 이름을 
<도천 라일락집>으로 정했다. 후손들이 4대째 사는 이 집
에는 살림집 본채와 분리된 도상봉 기념관 매스가 있다. 

김옥길 기념관 (신축)
김인철 건축가가 설계한 김옥길기념관의 명칭은 건축주인 
김동길박사가 작고한 친누나를 기리기 위해 지었다. 이 
건축물은 전시관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 쓰이고 있으
나, 예술작품 또는 기념비처럼 보이며 망자의 존재를 상
기시킨다. 실제로 이 건물 정면 입구부근에 있는 동판에
서 사람들은 김옥길 여사의 동판부조 초상화를 발견한다. 

구산동도서관마을 (리모델링 & 신축)
최재원 건축가는 구산동도서관마을 프로젝트에서 낡은 다
가구주택이 모여 있는 10필지에서 건물 3동을 남기고 기
존 도시조직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 설계를 하였다. 좁은 
골목길에 있는 기존 마을 풍경과 어울리면서, 주민에게 필
요하고 적절한 규모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담은 이 도서관
마을은 국내 공공프로젝트의 새로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.

  

 * 건축 좋아하고 성실한 학생 환영합니다!


